
인니 중앙은행 기준금리 6% 유지...연준 전망도 변동 없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망을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을 검토한 후 기준금리를 6%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이틀간의 월간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후 페리 와르지요 중앙은행 총재는 연준이

하반기에나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페리는 20일, "여전히 하반기에 연방기금금리(FFR)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평가는 펀더멘털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목표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금리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이유는 GDP 기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자금 비용이 변하면 자본 흐름과 신흥시장 통화 및 자산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페리 총재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중앙은행은 올해 연방기금금리(FFR)가 총

75베이시스포인트(bps)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페리는 최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빠르면 6월에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으며,

과거 브리핑에서도 시장의 추측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페리는 이러한 추측이 불확실성을 만든다며 중앙은행 정책 금리가 6%로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기본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만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예견했지만 '더

빠를수도 늦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페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라마단을 앞두고 변동성이 큰 식품 인플레이션이 계절적으로 급등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중앙은행은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 전망치 3%를 수정하지

않았다.

페리는 최근 루피아화 대비 달러화 강세도 금리 결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이르만 파이즈는 20일 분석에서 달러화 강세는 여러 요인과 시장

불확실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완고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달러

강세에 기여했다.

이르만은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루피아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 추세와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올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드리 아스모로는 별도의 분석에서 중앙은행이

올해 하반기 초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첫 번째

연방기금금리 인하에 대한 대담한 신호"와 "관리 가능한 국내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